
‘희망이’ 꽃피다 ㅣ	라이브&라이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4월 10일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출범한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가 

바로 그들이다. 오늘도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제조 

현장에 나서는 이들의 일과에 함께 해보았다.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하나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사항

은	바로	‘안전’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대기

업	현장	노동자에	비해	안전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적고,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도	강력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

다.	그래서인지	잊혀질	만하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열악한	건설현장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

해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	파견되는	것이다.	

현재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총	4명이다.	이들의	일과는	

오전	9시	전부터	시작된다.	하루에	방문해야	하는	현장은	

4~5곳.	업무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최대한	많은	현장을	방

문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여	2인	1조로	

움직인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

복	착용이다.	턱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

들은	건설·제조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난	3월	교육	및	현장	실습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앞장

작업에	한창이던	한	건설현장의	소장은	노동안전지킴이	고석

재,	강동철	씨가	등장하자	반갑게	맞이한다.	올해	1월	27일부

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곳

곳을	살피는	이들의	눈은	바쁘게	움직인다.

같은 현장을 총 3회 방문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 안전재해 예방 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현장 소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양시	노

동안전지킴이는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한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우리가	다녀간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고양

시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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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석재, 이진영, 심상용, 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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